폐플라스틱 활용해 친환경 쉼터 만든다!

이마트, 한국철도공사 등과 '업사이클링 벤치' MOU
 
 

이마트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테라사이클코리아와 함께 폐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업사이클링 벤치 프로젝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마트는 ‘가플지우(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바다)’ 캠페인을 통해 이마트 매장 등에서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실제 생활 인프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고객 참여가 자원순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거된 폐플라스틱 약 1.3톤이 업사이클링 벤치로 제작되며, 해당 벤치는 KTX 용산역에 최초로 설치 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설치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마트 이창열 ESG 담당은 “고객이 '가플지우' 캠페인을 통해 참여한 자원순환 활동이 업사이클링 벤치로 제작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용산역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의 가치를 생활 공간으로 확장해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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